
시끼보의 멜텍스 - 기술지도로 월단위 흑자화 

시끼보는 당면과제로서 수익력(收益力)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인도네시

아의 멜텍스(Mertex)에게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앞으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직물생산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니트제품의 생산도 위탁량을 늘리

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2003년 내에 월단위(月單位)로 흑자

를 올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끼보는 그 동안 주로 면·폴리에스터 혼방 셔츠감의 생산을 멜텍스에 

위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순면직물이나 유니

폼용 두꺼운 소재의 생산거점으로서도 멜텍스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멜텍

스는 현재 직물을 월 200만 야드(yard)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 10%가 순면

직물이나 후직물(厚織物) 등의 “차별화 소재”들이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30% 정도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다. 

멜텍스는 편포(編布)를 생산하는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끼보의 

니트관련 자(子)회사인 머메이드 어패럴(Mermaid apparel) 등은 멜텍스의 니트 

생산 능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시끼보 본사는 멜텍스를 활용하는 정도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시끼보 본사도 멜텍스를 의식적으로 활용

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에는 니트 제품의 봉제 자(子)회사인 머메이드 

가먼트도 있다. 이 자회사를 방적으로부터 봉제까지를 일관생산할 수 있는 

라인에 참여시켜, 효율적인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 폴로(polo) 셔츠 생산기

능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멜텍스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방직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가공제조합판(合辦)들은 제조 코스트의 급상승이나 중국의 이 분야에의 잠식



으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방적

회사들은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합판회사의 생산품종을 고부가가치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